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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수행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고, 주변 세계와 우리 자신에 한 깊은 이해와 연결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갈구와 근원적 진리를 향한 열망은 우리 모두의 삶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으나, 고단한 일상과의 괴리로 인해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신세계갤러리는 

기획전 <묵상>을 통해 김시영, 박서보, 윤형근, 이배, 정창섭, 최명영 등 미술의 언어를 통해 
수행하는 유수의 작가들의 미적 성취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그리고 작가들의 시각적 경이를 

향한 여정과 관객의 내면 세계가 조응하여 예술적 경험을 넘어선 내적 고요와 깨달음의 

순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갤러리에 들어서면 정창섭(1927-2011)의 형 평면회화가 제일 먼저 관객을 반깁니다. 
일견 텅빈 캔버스로 보이는 정창섭의 화면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정창섭은 그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지의 원료를 손으로 밀고 눌러 반죽과 신체가 빚어내는 

행위 자체를 드러낼 뿐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닥 반죽과 손이 맞닿아 만들어내는 신체적 

교감을 통해 발현되는 섬세한 종이의 결은 극도로 절제된 색채와 더불어 단정한 사각의 

형태로 빚어져 조용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서울 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정창섭은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벨기에(202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18), 페로탕-뉴욕(2015) 

등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정창섭의 작품은 국민훈장 목련장(1993) 등으로 예술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전시장 전체에서 <묵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단단한 끈인 김시영(1958-)의 도자 작품은 
평면회화와 입체조형의 깊이 있는 조응을 보여줍니다. 전통 흑자 도자를 재현하는 것에서 

탄생한 김시영의 작업은 불과 유약이 만나 변화하는 우연적 효과인 요변이 생성되는 순간을 

다루며 점차 도자라는 장르를 초월해 흙의 물성 실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수집한 

흙과 불의 환경인 가마를 조절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발전한 그의 작품 세계는, 제한된 

장르 내에서의 부단한 연구를 통해 전형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단색화와 같은 문법을 공유합니다. 문화역서울(2022), 학고재(2022), 



서울공예미술관(2021) 등에서의 전시를 통해 독특하고 실험적인 작업을 선보인 바 있는 

김시영은 2019 년에는 한민국 문화훈장 화관을 수여 받았습니다. 
윤형근(1928-2007)은 면포나 마포의 표면에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과 땅의 색인 암갈색을 

섞어 만든 ‘오묘한 검정색’을 큰 붓으로 찍어 내려 천지문을 형상화한 특유의 작품세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묵상>은 신비로운 번짐의 변주가 돋보이며 고목과 흙을 

연상시키는 80 년 의 작품부터 도널드저드와의 만남 이후 보다 순수한 검정에 가까워지며 

극단적인 미니멀한 조형을 추구한 90 년 까지의 작가의 여정을 담습니다. 특히 흑자의 
다양한 요변을 실험한 김시영의 도자와 어우러져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검정의 깊이있는 

변주를 보여줍니다. 윤형근은 데이비드 즈위너-파리(2023), PKM 갤러리(2021), 데이비드 

즈위너_뉴욕(2020), 국립현 미술관(2018) 등 세계 유수 기관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통로를 지나 갤러리의 N 관으로 이동하면 한국 단색화의 세계화를 이끌었다고 일컬어지는 

박서보(1931-2023)의 200 호 작 ‘묘법’이 관객을 반깁니다. 박서보는 1950 년  후반부터 

단색화 작업을 시작하여 흙, 모래, 돌, 헝겊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점화’, ‘그리드’, 

‘아크로마틱’ 등의 기법을 개발했으며 특유의 단순한 형태, 질감은 한국 현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습니다. ‘묘법’은 면도날, 칼 등으로 캔버스를 긁는 기법으로 
반복적인 행위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기 성찰의 미학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익 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박서보는 루이비통 메종(2022), 화이트큐부-런던(2021), 

페로탕-파리(2019), 국립현 미술관(2019)등 규모의 개인전 및 금환문화훈장 등을 통해 

예술적 성취가 조명 받았습니다.  

 

 무한한 반복이라는 행위의 심오함을 보여주는 최명영(1941-)의 작품은 회화 평면의 
비조형성에 집중하며, 반복적 수행성을 통한 물질과 정신의 화학적 결합을 추구합니다. 

50 여 년 동안 물잘의 부동성과 평면적 존재가치를 탐구하며 치열하게 사유해온 작가는 

회화의 평면을 통해 삶의 매 순간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며 <묵상>은 이러한 작가의 여정에 

잠시나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익 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최명영은 

아트조선스페이스(2023), 더페이지갤러리(2022), 페로탕 파리(2016)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전시로 주목 받았습니다.  

 

 전시장의 통로 및 좌측에서는 작가 이배(1956-)가 숯과 밀랍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미디엄 Medium 연작이 김시영의 형 달항아리 및 리에거 Liaigre 의 예술적인 가구와 

배치되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나무로 태어나 자신의 몸을 태우고 땅으로 돌아가는 
순환구조가 담긴 재료인 ‘숯’을 통해 구현된 이배의 검정색은 현실적 요소가 압축되고 

축적된 포화상태를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태운 숯에는 근원적인 힘이 스며 있다.”고 말하는 

이배는 특유의 성찰적 모노크롬 회화를 통해 2000 년 국립현 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페로탕-파리(2022), 조현갤러리(2022), 기메미술관-파리(2015)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의 40 여회 개인전을 통해 그 성취를 국제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불안정한 세계에서의 변치 않는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작품들은 예술적 행위의 결과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흔적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에고를 넘어선 근원적 존재에 한 이해를 가능케하며, 

<묵상>은 예술과 수행이 만나는 깊은 지점에서의 핵심적 경험을 나누고자 애쓴 소박한 시도 

입니다. <묵상>을 통해 세련된 미술이라는 경지를 넘어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탐험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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